
미국 방송사들이 2 0 0 1 / 2 0 0 2년
새 정규 시즌을 시작하면서 9월 1 1일
무역센터 테러사건 전부터 하락세를
보여온 방송광고단가의 추가 하락 여
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. 

무역센터 테러사건 관련 방송 때문
에 작년에 비해 1주일 늦은 9월 2 4일
저녁부터 공식적으로 새 시즌이 시작
되었다. 방송사들은 시즌 시작 전 이른
바 업프론트(Up-Front) 시장에서
이미 판매된 6 7억 달러 상당의 광고시
간 구매 취소나 집행 연기로 인해 입게
될 타격의 정도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
고, 남아 있는 광고시간에 대한 수요
변화에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. 

″문제는 경제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
가이다″라고 미국 내 가장 큰 T V광고
구매자 중 하나인 미디어 에이전시, 미
디어 컴 월드와이드의 책임자인 맨델
씨는 말했다.

그러나 동시에 현상황에서는 미군이
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도저히 예상
할 수 없다는 것과 이번 테러 공격으로
인한 슬픔과 분노로 야기된 불안, 침체
감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 미래를 예
측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
붙였다. 

미디어 바이어 데일리 ( M e d i a
B u y e r′s Daily)의 편집인인 멘데스
씨는 ″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하락에대

한 우려나 ′국가적 위기상황과 연관된
전략적인 상황전개′가 광고주나 미디
어 에이전시의 결정에 어떤 악영향을
미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″고 말하면
서 ″모든 것이 불확실하다″고 덧붙였
다.

경제,사회 상황 때문에 방송광고

단가 하락

이미 비틀거리는 경제상황 때문에
프라임 타임대의 광고 수요는 눈에 띄
게 하락해 왔다. 이번 시즌 전 업프톤
트 시장에서는 지난 시즌의 7 8억 달러
에 비해 1 4 . 1 %나 낮은 6 7억 달러 상
당의 광고시간이 판매되었다. 에드버
타이징 에이지에 따르면 그 결과 3 0초
짜리 광고시간 단가가 지난 시즌에 비
해 1 5 %에서 20% 정도 하락했다.

또 테러 이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
새로운 시각들이 부상하면서 미디어
에이전시는 미디어 플랜을 전면 재검
토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다. 즉, 시
트콤은너무 가벼워시청자들이 ″왜 저
런 걸 보는 거야?″라고 물을 수 있고,
′서바이벌( S u r v i v o r )′같이 실제 사
건이 펼쳐지는 논픽션 프로그램들에
대해 광고주들이 ″잠깐! 우린 저런 프
로그램에는 광고를 하고 싶지 않아!″
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것이다. 

″비록 시청자들은 그저 좀 더 진지
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한다
손 치더라도 테러리스트를 주제로 한
′더 에이전시(the Agency)′나 ′
2 4′, ′앨리어스( A l i a s )′같은 프로그
램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″고 프
레드만씨는 말했다. 이들은 CBS, 폭
스( F o x )와 A B C의 새로 시작하는 프
로그램들이다. 

″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같이 모두가
애국심에 몸을 내맡기고 있는 상황에
서는 범죄자들(테러리스트)을 잡는
결론이라면 문제가 될 것 없다″고 덧
붙였다.

4 / 4분기 T V광고 수요 줄어 방송

사업 유지할재원 필요

T V광고수요가 얼마나 줄었는지는
주요 방송사들의 3 0초짜리 광고단가
에 대한 에드버타이징 에이지의 서베
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. 현
2001-02 시즌에 가장 비싼 광고단
가는 4 4 5 , 0 0 0달러로 ″생존자:아프리
카( S u r v i v o r : A f r i c a)″프로그램 시
간대이다. 반면 지난 2000-01 시즌
최고 단가는 6 2 0 , 0 0 0달러였고, 그
때 프로그램은 ″응급실( E . R )″이었다. 

N B C는 3 0초짜리 평균 광고단가
기준으로 가장 비싼 방송사의 위치를

미국 방송광고단가 하락세의이유
경제, 사회 상황때문에 T V광고 수요줄어

이 글은뉴욕타임즈9월 2 4 , 2 5일자스튜어트 엘리어트(Stuart Elliott)의 글을발췌, 번역한 것이다. 해외소식



지 켰 는 데 , 그 역 시 지 난 시 즌
1 9 8 , 8 6 4달 러 에 비 해 하 락 한
1 5 8 , 4 0 0달러를 기록했다. 

폭스사는 그 뒤를 이어 1 5 4 , 6 0 0달
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시즌
1 5 0 , 3 1 0달러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.
A B C는 1 4 9 , 7 0 0달러로 지난 시즌은
1 9 3 , 4 0 9달 러 였 고 , CBS는
1 2 9 , 0 0 0달 러 로 지 난 시 즌 은
1 9 1 , 1 1 4달러였다. NBC는 제너럴
일렉트릭(GE) 소유고, Fox는 뉴스
코퍼레이션의 계열, ABC는 월트 디
즈니, CBS는 비아컴( V i a c o m )의 계
열이다. 

또 몇몇 작은 네트워크의 이번 시즌
3 0초짜리 평균단가도 이번 조사에 포
함되어 있는데, AOL 소유의 워너브
러 더 스 ( W B )와 트 리 뷴 컴 패 니
(Tribune Company)는 6 6 , 0 0 0
달러, 비아컴 계열의 U P N은 3 7 , 4 0 0
달러를 기록했다. 비교적 규모가 있는
네트워크를 전체 통틀어 가장 낮은 단
가는 U P N의 금요일밤 영화( F r i d a y
M o v i e )로, 13,300달러였다. 

″현재로써는 업프론트 마켓에서 구
입한 광고를 취소할 기미는 없어 9 5 %
정도의 광고주가 그들의 애초 계획한
광고비 규모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″고
프리드만씨가 말했다. 

하지만 멘델씨는 ″아직 팔리지 않은
광고 시간들 때문에 4분기 방송광고
시장은 매우 기형적이 될 것이고( i s
going to be ugly), 많은 프로그램
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
보여 이번 새 시즌은 정말 엉망
( m e s s )이 될 것이다″라고 말했다.
그러나 반면 ″역설적인 것은 시청률이
떨어지면 광고주들은 그들이 애초에
세웠던 노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
고비를 더 쓸 수밖에 없고, 이는 방송
사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″라고 덧붙
였다.

멘데스씨는 이점에 대해 어느 광고
주로부터도 업프론트 시장에서 광고주
나 에이전시가 내렸던 결정에서 벗어
나 정상적인 매체 집행에 더해 추가 집
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
는 못했다고 말했다. 

″방송사들은 현재 상황에서 보니 결
국 (방송사나 에이전시의) 적절치 못
한 매체 계획에 따른 매체 집행이었다
는 것에 광고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
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를 위해 모든 도
움을 줄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방
송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만큼의
재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″이라고 말을
이어갔다.

미국 내년도 총광고비 규모 하락 예상

3분기에서 4분기로의 광고비 미지
출분의 이동은 어려움 없이 이어질 것
으로 보인다. GM의 경우 C B S의 에
이미상 시상식 방영에 맞추어 지역 마
케팅 캠페인을 선보일 계획이었는데
테러사건으로 인해 방영날짜가 9월
1 6일에서 1 0월 7일로 연기되면서 약
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계획대로 그 캠
패인을 에이미상에 맞추어 실시할 계
획이다.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계획된
광고들은 집행되고 있다. 

한편 광고 산업 애널리스트들은 테
러 이후의 미국 경제상황으로 볼 때 방
송광고뿐 아니라 2 0 0 1년 4분기와 내
년 전체 광고비 규모가 동결 내지 가파
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
다. 한 분석가는 ″이제껏 광고비 규모
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적은 한번
도 없었다″고 하면서 그러나 여행, 금
융, 연예 관련 광고주들이 방송광고 집
행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건대 ″이번이
예외가될 것 같다 ″고 말했다. 

그는 2 0 0 2년 광고비 규모를 2 0 0 1
년에 비해 약 2% 정도 떨어질 것으로
내다봤고 다른 분석가들은 2 0 0 1년은
3 . 3 % ~ 6 %하락, 내년은 2 % ~ 7 . 4 %
하락까지 다양한 의견을내 놓았다. 

주요 하락 이유로는 테러방송으로
인해 TV 새 정규시즌이 일주일 늦게
시작된 점, 전시상태가 내년에도 계속
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, 광고주
들이 광고를 하는 데에 보다 많은 제약
- 여행, 연예관련 광고들의 축소 등 -
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고
있다.
정리·성윤호


